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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Matthew 12:3-9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은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삽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w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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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Whan Kim 김삼환 

Seok Hoon Seo 

 

Abstract 
Rev. Sam-Whan Kim is one of the leading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church and he 

is the senior pastor of Myung-Sung Presbyterian Church which has over 130,000 members and 
also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hurch Council of Korea. He is not a mere pastor but accepted 
as a leading pastor and preacher in Korea. Rev. Sam-Whan Kim’s ministry philosophy is muh-
sm(servant) and only Lord Theology. Also, he strongly emphasizes the spiritual importance of 
early morning Prayer or dawn prayer. He claims that the early morning is God’s blessing time. 
His preaching theology corresponds with his ministry philosophy. His preaching focuses up on 
Christology and Jesus’ body which is the church. Looking at the practicality of preaching, the 
modern preaching style is storytelling. Rev. Kim truly puts all of his heart and soul for the 
worship.He once again emphasizes the whole hearted worship like David. Especially in the 
worship, he shows strong importance on worship and we should worship in the church and 
outside the church for worship is our life. 
 

들어가는 말 

김삼환 목사는 지방을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 바로 장터이다. 그곳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보며 또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흥정해 

보기도 한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소탈한 

웃음을 가진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분은 한국기독교의 대표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회장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등록교인이 13 만 명인 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삼환 목사이다. 그는 교회를 

개척한지 30 년 만에 한국의 대표적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설교가로 그리고 장로들이 존경하는 목회자 1 위1에 선정될 만큼 목회자로도 인정을 

받는 설교가이며, 목회자이다. 이런 김삼환 목사를 민경배는 목회와 설교가 한국교회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신함과 중후함 그리고 소박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설교가로, 목회자로, 

교회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그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것이다.  

                                                           
1 한국장로신문, 2007 년 7 월 3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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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김삼환 목사의 목회철학을 먼저 다룰 것이며 그것에 

기초한 예배와 설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정리해 보며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와 예배 

그리고 목회 철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김삼환 목사의 목회 철학 

1. 머슴론 

김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머슴목회라고 하기를 즐겨 말한다. 자신의 교회 

부목사들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도 ‘종’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는 어릴적 

자신의 집에 있던 머슴 덕환이의 태도를 통해 머슴철학을 형성하였다.2 1997 년 1 월 

13 일에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기도회와 보고회에서 김목사는 머슴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특징을 말하며 목사도 그와 같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첫째, 머슴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명령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머슴은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셋째, 

머슴은 24 시간 일합니다. 그는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는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다섯째 그는 주인의 자녀들에게도 

신실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걱정하지 말며, 주님께 순종하고, 항상 

일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 성령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양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도 신실해야 합니다.3  

김목사는 그의 목회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주일예배 후 식당에서 

교인에게 국을 퍼 주기도 하고, 함께 식당청소도 한다. 대형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의 행동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오직주님 

머슴론이 김삼환 목사의 목회신학의 각론이라면 ‘오직주님’의 신학은 김목사의 

목회신학의 개론이다. 김목사의 목회철학을 이야기할 때 ‘오직주님’의 신학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표어를 ‘오직주님’으로 

정하였고 그 표어는 29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다. 그는 수많은 주일 설교에서 

                                                           
2 김삼환, “목회자의 머슴사역, 교회발전을 위한 사역개발, 별세목회연구원 목회자세미나” (서울: 쿰란출판사, 
2001) p. 111. 
3 김명혁, “한국교회의 기도와 교회성장: 명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중심으로” (명성교회 창립 20 주년 기념 
특별강좌) (비간행물, 200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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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표어는 ‘오직주님’이며 오직주님을 정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를 불러 주시고, 

선택하신 모든 목적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임을 고백한다.4 그의 설교의 

많은 부분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인 이유도 오직 주님의 신앙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새벽기도영성 

 1980 년대는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철야기도가 유행하던 시기이다. 

김삼환 목사는 1980 년 명성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벽기도에 강조를 하였다. 특히 매년 

3 월과 9 월에는 특별새벽집회를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특별새벽집회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김목사가 새벽기도의 영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의 체험적 

유산이기도 한다. “새벽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가장 좋은 영적인 축복의 유산이 되는 것” 5 이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신앙 때문이다. 2004 년 2 월 22 일 주일 

낮예배 설교“저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에서 김목사는 16 살 이후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도는 40 살이 되어서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새벽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의 부흥을 궁금해 하는데 특별한 

성장요인이 있었다면 아마도 새벽기도가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척 초기에는 20 명도 채 안 되는 교인을 데리고 25 명을 

목표로 40 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열며 거의 전부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춥고 가난했던 시절, 고독하고 외로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새벽기도의 불빛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화된 

것이지요.6  

 명성교회는 새벽기도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의 은혜를 처험하게 하기 위해 매일 새벽기도회를 4 부로 드리며 7 천의 성도가 

                                                           
4 2002 년 8 월 25 일 주일 설교 “칠년을 하루 같이” 중에서 
5 김삼환, 『김삼환 목사 설교집 5: 네 마음을 지키라』 (서울: 도서출판 오직주님, 1997), p. 232. 
6 _______,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인터뷰). 월간목회 통권 345 호(2005. 5),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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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도 김목사의 새벽영성 강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삼환 목사의 예배와 설교 

   1. 쉬운설교 

 김삼환 목사의 설교는 쉽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강점이 있다. 그가 쉽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을 김삼환 목사가 TEXT(성경)에 강하기 때문이다. 김목사는 엄청난 스케줄이 

있음에도 일년 최소한 12 번의 성경을 통독한다.7그의 머슴론에서 밝혔듯이 머슴이 

농사에 전문가이듯 목사는 신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그러나 단순히 성경의 해박한 지식만을 가지는 것은 경계한다. 그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성경말씀에 완전히 사로 잡히지 않고는 어떤 예화나 메시지로도 성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9김목사의 설교가 쉬운 이유는 본인 자신이 성경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충분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화를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2. 경험에서 나타난 소망의 신학 

 김삼환 목사는 설교 중에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대부분의 긍정의 언어이다. 그의 이러한 언어의 형태와 설교의 유형은 체험적 신앙에서 

바탕이 되었다.  

1963 년 목회를 시작한지 20 년 동안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교회를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4 군데서나 쫓겨 났습니다. 또 저희 식구들은 

연탄가스로 죽을 뻔 해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언젠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7 필자가 김삼환 목사의 비서로 있을 때 김삼환 목사는 차량 이동중에는 항상 성경을 읽었으며 매일 새벽 
4 시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새벽 4 시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였다. 2007 년에는 20 번의 성경을 
통독하였다. 
8 김운용,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세워가는 설교: 김삼환 목사의 목회와 설교세계”[목회의 신학-그말씀] 
(2007 년 9 월호) p. 66. 
9 위의 글,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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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한 결과 명성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이루며 복된 자리로 들어서게 된 자신의 삶의 바탕이 있기에 그의 설교는 항상 

긍정의 설교를 이룬다.  

   3. 기독론과 교회론이 중심인 설교 

 김삼환의 목회철학을 통해서 나타난 오직주님의 신앙은 설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삼환 목사는 한 잡지사와의 인턴뷰에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 오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교회론과 

기독론 그리고 삶의 변화와 개혁에 기초를 둔다10고 말한다. 그는 책의 제목에서도 

이러한 사상은 잘 나타난다. 11  김목사는 교회의 표상으로 교회의 치유적 기능을 

상징하는 실로12, 구원의 장소를 의미하는 방주13, 양육과 훈계의 상징인 어머니14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15  

   4. 강복(降福)의 신학 

 한국에서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복을 선언 

하셨다. 만약 복음의 진리는 강조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문제가 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김삼환 목사는 

물질적 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복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16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복된 성격과 십자가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17 

 

   5. 김삼환 목사의 설교의 약점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듯이 김삼환 목사의 설교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기도 만능론이다. 정용섭은 김삼환 목사의 설교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10 위의 글, p. 69. 
11 김삼환 목사의 설교집 10 권의 제목은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2 권의 제목은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네”이다.  
12 김삼환, 『주님의 옷자락 잡고 상권』 (서울: 실로암, 2003) p. 40.  
13 위의 책, p. 213. 
14 위의 책. 
15 김삼환, 『명성교회 구역장 교육 2』 (서울: 실로암, 2000) p. 74. 
16 _______, 『주님의 옷자락 잡고 하권』 (서울: 실로암, 2003) p. 53. 
17 _______, 『올라가자 벧엘로』 (서울: 실로암, 200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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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만능론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18 기도가 성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둘째 희망을 주는 설교는 자칫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김목사의 

설교에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성공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꿈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 이들에게 오히려 절망감을 더 안겨줄 수 있다. 셋째, 설교에서 

구약본문에 대한 상대적 소홀함이다. 이상규19가 지적했듯이 한국교회에서 구약성서에 

대한 설교는 매우 소홀하다.20 김삼환 목사도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신약과 구약의 본문 선택 비율이 65%대 35%으로 신약본문의 선택이 비중이 높다.21   

    

김삼환 목사의 예배관 

1. 교회력 강조 

김삼환 목사는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형식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주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 안팎으로 절기를 위한 

준비(장식)을 하며 절기에 맞춘 특별예배를 드린다. 명성교회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큰 행사를 준비하며 특별한 예배들 드린다.22  

2. 나눔의 예배 

Schattauer 는 “Inside Out”(1999)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창구임과 동시에 세상에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임을 말한다. 김목사는 예배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려고 한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는 교회안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섬김을 통해 나눔의 예배를 실천한다. 낮예배는 예전 중심의 예배라면 

저녁예배는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음악회, 뮤지컬, 유명인사의 강연을 통해 예배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23  

3. 통일성 강조 

                                                           
18 정용섭, 『설교의 절망과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p. 68-72. 
19 고신대학교 교수 
20 이상규, “김삼환 목사의 목회적 삶과 설교”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제 6 회 한국 설교가 연구 심포지움 자료집] 
(비간행물, 2001 년 10 월 29 일, 연세대학교) p. 61-64 
21 김삼환 목사의 설교 1233 편(1980 년 7 월 6 일 주일부터 2008 년 2 월 3 일 주일까지 설교)을 분석한 결과 
신약본문이 792 번으로 64.2% 구약본문이 441 번으로 35.8%였다. 이상규의 연구에서는 (1988~1995 년까지 
설교) 신약과 구약의 비율이 66.5% 와 33.5% 였다. 자세한 통계는 [별첨 참조]. 
22 부활절은 성가대가 특별 성가로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추수감사절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도시에 있지만 시골에서의 추수감사절처럼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드린다. 성탄절은 한 주일 내내 교회학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잔치로 주님 
오심을 찬미한다. 
23 2007 년 추수감사절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녁예배시간에 연예인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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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는 예배순서에 많은 신경을 쓴다. 예배는 물 흐르듯이 진행됨과 

동시에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설교의 본문과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찬송가가 통일성 있게 예배에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4   

 

나가는 말 

  김삼환 목사는 오직주님의 신앙의 기초 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말씀의 

기둥과 기도(새벽기도)의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 든든한 기초와 기둥을 

바탕으로 주님의 충실한 머슴을 유지하려는 김목사의 목회철학이 오늘의 명성교회를 

형성하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삼환 목사의 설교와 예배 그리고 목회철학을 

연구하면서 강하게 다가오는 한가지 결론은 기본에 충실함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문을 지키려고 하며 그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명성교회이다. 

명성교회의 사역을 더 깊이 다룸으로 김목사의 목회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지면 

관계로 다루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의 사역에 장점을 잘 본 받고 연구하여 

한국교단에 청출어람(靑出於藍) 청어람(靑於藍)이 출현하기를 소망해 본다.  

 

Primary Resources: 

김삼환, 김삼환 목사 설교집 1: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_______, 김삼환 목사 설교집 3: 바로 바라보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_______, 김삼환 목사 설교집 7: 예수께로 가라, 서울: 오직주님, 1998. 

_______, 김삼환 목사 설교집 8: 여호와를 기뻐하라, 서울: 실로암, 2000. 

_______,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서울: 실로암, 2004.  

_______,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서울: 실로암, 2006. 

_______,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서울: 실로암, 2007. 

_______, 새벽눈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새벽부흥 이야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_______, 명성교회 구역장 교육 1, 서울: 실로암, 1998. 

_______, 명성교회 구역장 교육 2, 서울: 실로암, 1998. 

_______, 특별새벽집회 설교집 1: 팔복, 서울: 도서출판 오직주님, 1998. 

_______, 특별새벽집회 설교집 3: 오 사도행전, 서울: 2005. 

_______, 주님의 옷자락 잡고 상,중,하, 서울: 실로암, 2003. 

 

Secondary Resources: 

유경재 외, 『한국교회 16 인의 설교를 말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4 필자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역자 종례 때 자주 강조했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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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섭, 『설교의 절망과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주제용 외, “김삼환 목사의 설교와 신학” (사)한국교회사학연구원 제 6 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1.10. 

김운용,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세워가는 설교: 김삼환 목사의 목회와 설교세계”, 

목회의 신학-그말씀, (2007 년 9 월호) 

김학수,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목회리더쉽에 관한 유형적 연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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